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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, 성인

누구든 세상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. 노고와 수고로움

이 있어야 비로소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고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. 힘들지만 최선을 다

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“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,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

이 크다.” 홍덕희 아녜스  |  가톨릭사진가회

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”(마태 5,12) 사진
 설명
사

한산모시. 충남 서천

모든 성인 대축일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을 기억하 

며 하느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

자 다짐하는 날입니다. 또한,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인 

11월 위령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

지난 한 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기입니다. 

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

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려가 깊습니다. 하루빨리 우리 

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. 

오늘 복음은 ‘행복선언’입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

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.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? 

성인들은 생전에 행복한 분들이었습니다. 그분들은 왜 행

복했을까요?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

다.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오직 하느님

께 모든 것을 의탁하였습니다. 자기 생명조차도 하느님께

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산상설교

의 행복선언은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에 힘입은 사람들이 

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근본 지

향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

하느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행복이 부귀와 권

세, 그리고 세상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세상의 의미를 

잘 깨닫는 이들은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세월

만 지나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.

산상설교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

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. 기본적인 사고방식

과 가치관,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. 우리가 가

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돈, 명예, 성공이 되어서는 

안 됩니다.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.

가난한 사람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과 겸손하고 온유

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. 무엇보다 가난한 

마음은 하느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. 그래서 그리스

도교인은 언제나 감사하며 고통 앞에서도 하느님께 희망

을 둡니다. 우리가 남에게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며, 평화

를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뵙고, 하느님 

나라를 차지하고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.

삶이란 유한하지만 사라질 운명을 간직한 것은 아닙니

다. 모든 삶은 끝을 맞이하지만, 하느님께서 그 삶을 품고 

계시기 때문입니다. 참새 한 마리도 당신의 뜻 없이 떨어

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품어 안으신 분이 

하느님이십니다. 그 하늘나라를 향한 염원이 우리를 향해 

성인들이 피 흘려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. 

성인들은 우리에게 사라질 운명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영원

을 향한 갈망 없음이 진정한 슬픔이라고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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